
고속철도차량의 전면유리창 열차단 성능 개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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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철도 분야에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운전 중 눈부심 방지 등 안전 확보를 
위하여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일사 에너지를 저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면 유리창에 열차단 필름을 후부착하는 것이나, 이는 가시광선 투과율 
저하를 초래하여 철도차량기술기준의 투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름 부착 없이, 전면 유리창의 구성 요소 중 접합면(PBV층)의 광학 특성을 
개선하여, 유리 고유의 열차단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개선된 전면 유리는 법적 
기준인 투과율 65% 이상을 만족하면서도, 총태양에너지 차단율(TSER)을 기존 33%에서 
41%로 향상시켰다. 본 연구를 통해 법적 규제 준수와 운전 환경의 쾌적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고속철도차량용 전면 유리의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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